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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이미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고 경고한 미국의 보고서가 31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는 11일(한국시각) '한국 핵 발전 프로그램의 안전성 업데이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지난 1982년 4월 작성한 것으로,

노틸러스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확보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원전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는 낮은 상태"라며

"원자력안전센터의 품질보증인원의 숫자는 매우 작고 대부분이 검사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자사의 품질보증 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한전은

원전 건설 일정을 맞추라는 압력을 받기 쉬운데다 포괄적인 감사를 시행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몇몇 사례에서 안전 품질보증 담당 인력이 일정을 연장하지 말도록 조직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또 다른 몇 사례에서는 안전성 분석과 품질 보증 문서화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81년 1월 성낙정 한전 부사장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아시아담당 부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안전관련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982년 4월에도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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